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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친절을 베푼 것이 이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도움을 준 것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

다. 그렇다면 영어로 ‘그 사람 도와주는 것을 조심

하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Be 

careful about helping him.”이라고 말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1. 뚜껑을 비틀어라. 

Twist the cap.

2. 저 쪽으로 가세요. 

Go that way.

3. 이쪽으로 오세요. 

Come this way.

4. 곧장 가세요. 

Please go straight.

5. 수업에 늦지 마세요. 

Don't be late for class.

6. 5번 프리웨이를 타세요. 

Take the 5 south freeway.

7. 가서 쓰레받기를 갖고 와.

 Go get me a dust pan.

8. 거기에 일찍 가라. 

Be there early.

9. 그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 조심해. 

Be careful about helping him.

10. 가게를 여는 것에 대해 조심해. 

Be careful about opening a store.

우즈, 도쿄행 ‘빨간불’ … 미국 선수 중 7위

타이거 우즈(사진)의 세계 랭킹이 또 내려갔다. 팬

들의 관심은 그가 도쿄올림픽 골프 출전권을 따낼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 25일‘JTBC GOLF’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남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우즈는 직전 주(9위)보다 

한 계단 내려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끝난 월

드골프챔피언십(WGC) 멕시코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패트릭 리드(미국)의 순위가 10위에서 8위로 올라가

면서 우즈의 순위도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2주 연속 세계 1위를 

지킨 가운데, 욘 람(스페인)이 2위, 브룩스 켑카(미국)

가 3위에 올라고, 미국 선수 중에선 켑카, 저스틴 토

머스(4위), 더스틴 존슨(5위), 패트릭 캔틀레이(7위), 

패트릭 리드(8위), 웹 심슨(9위) 뒤로 우즈가 7번째 높

은 랭킹을 기록했다.

올 시즌 골프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우즈의 올

림픽 출전 여부이다. 우즈는 지난해부터 도쿄올림픽 

출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올해 들

어 아직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진 못한 상황이다. 

3~6월 사이에 각종 메이저급 대회들이 줄줄이 열

리는 만큼 우즈가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몸 관리도 세심하게 해야 하는 우즈는 매 대회 나서

기보단 굵직한 대회에서 이른바‘선택과 집중’을 통

해 랭킹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세계 랭킹에서 

미국 선수 중에 7위로 내려간 우즈가 점점 더 치열해

지는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도쿄올림픽 골프 출전권은 세계 15위 안에 4명 이

상 든 나라의 경우, 최대 4명까지 주어진다.

사우디 왕세자, 맨유 인수 시도 … “팬들 환영”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

아 왕세자(사진)가 맨체스터 유나이

티드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

지난 26일‘스포탈코리아’가 영

국 매체‘더 선’을 인용해 전한 바

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인수를 포기하고 맨유 

인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빈 살만은 사우디에서 영향력 있

는 왕세자로 자산만 무려 8,500억 

파운드(약 1조 1,000만 달러)에 달한다. 맨체스터 시

티의 구단주인 셰이크 만수르보다 돈이 많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에 흥미를 갖고 있는 

빈 살만은 최근 뉴캐슬을 3억 4,000만 파운드(약 4

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다. 하지만‘더 선’

에 따르면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

서 뉴캐슬을 향한 빈 살만의 관심

이 식었고 맨유 인수를 다시 노리

고 있다.

세계적인 구단인 맨유를 인수하

기 위해선 뉴캐슬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이 필요하다.‘더 선’은‘쉴드 가

제트’의 보도를 인용하며“빈 살만

이 맨유를 인수하는데 드는 예상 비

용은 35억 파운드(약 45억 달러)이

다.”라고 언급했다.

맨유 팬들도 빈 살만의 관심을 반겼다.‘더 선’은    

“빈 살만의 관심은 맨유 팬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

다. 자체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맨유 팬들 

91%는 현 구단주인 글레이저 가문보다 더 나을 것이

라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